리자이나의 뜨거운 주택 부동산 시장

리자이나의 뜨거운 부동산 열기가 4월에도 MLS시장에서 새로운 기록과 함께 지속되고 있다고 리자이나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하였다.

4월 한 달동안에 MLS를 통해 363건의 주택 매매가 있었으며 이것은 2006년의 259건 보다 40.2%가 증가되었으며, 이와 같은 매매는 지난 20년동안 4월중 매매 건수로는 최고이며 또한 모든 달을 통털어서는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최고의 매매 건수는 1997년 5월에 364건의 거래가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의 4월 평균 거래는 284건이다.
4월의 매매 거래 금액은 54.7백만달러로 리자이나 MLS상 새로운 기록이며, 전년 동월의 34.4백만달러보다 59.1%가 상승하였다. 2007년 4월까지의 매매 주택 건수는 1,136건으로 2006년 동기간의 826건보다 37.5%가 상승하였으며 이 또한 지난 20년동안의 새로운 기록이다. 4월중에 거래된 모든 주택 종류의 평균가는 $150,735로서 2006년 4월의 $132,798보다 13.5%가 상승하였으며 단독 주택의 평균 가격은 2006년의$132,990보다 22%가 상승한 $162,239이다. MLS 역사상 처음으로 리스팅 가격의 매매 비율이 100%를 초과하였고 또한 대부분이 리스팅 가격 또는 이상으로 거래되었다고한다. 4월말 현재 주택 시장에 678건의 리스팅이 있고 이것은 3월말 647건보다 4.8%가 많으나 작년 4월의 967건보다 29.9%가 낮은 수치이다. 평균 리스팅 기간은 4월은 23일로 3월의 27일과 작년 4월의 33일과 비교해볼수있다. 단독 주택의 경우는 평균 17일이 소요되었고 작년에는 24일이였다.

“현재의 시장은 리자이나로서는 완전이 새로운 상황이며 시간이나 날짜에 상관없이 경쟁의 바이어들부터 복수의 offer가 들어오는 상황이며 매일 여러건의 주택 매매가 보고되며 가격 또한 리스팅 가격 또는 그 이상이며 어떤 경우는 몇 만달러를 상회하며 거래되고있다. 많은 주택 구입 희망자와 적은 주택 매도 희망자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부동산 중개인으로 매우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말한다.”라고 리자이나 부동산 협회에서 말하였다.

“리자이나의 경제 성장이 좋고, 직업 창출도 긍정적이며 한편 “알버타의 영향”이 매우 강한 수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있다. 많은 수의 회원들이 현재 금년 초부터 B.C주나 알버타주의 매입 희망자들과 연결되었고, 또한 많은 first-time buyers들 역시 장래에 같은 집을 더 많은 가격을 주고 구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장에 참여하고있다. 금년 현재까지 주택 시장은 매우 활기차며 반면에 필요한 매매 주택의 숫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는 주택 시장의 균형을 위해 5월과 6월에는 더 많은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를 희망한다.”
* 상기 기사는 리자이나 부동산 협회의 발표문에서 인용한 것임. 
                                                    -박 화 용 부 동  산- 
